
▲세대간 음악이야기 통한 오감만족 힐링축
제
이번 축제는 음악이라는 매개체에 담겨진 각

세대들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을 파노라마
로 엮어,�세대 간의 상존을 포용하고 이해하
며,�세대 계승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
에서 출발했다.
기본 컨셉은‘호강’이다.�세대 간의 소통 수

단으로서의 음악이 인간 각자의 내면에서는
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,�위로를 받기도 하며,
때로는 기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.
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축제장을 찾는 관람

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내면의 평
화를 찾도록하기 위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
있는 다양한 장르별 음악 콘텐츠를 선보인다.
눈과 귀,�입이 함께 호강할 수 있는 오감 만

족 힐링축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.

▲주제와 컨셉이 조화롭게 구성된 축제장
이번 뮤직페스티벌은 어린이,�젊은 세대가 참

여할 수 있는 락·발라드 또한 중·장년을 위
한 7080세대 음악까지 가족 단위의 맞춤형 공

연과 함께,�듣고 보는 축제를 넘어 직접 만들
어보기도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
다.
특히,�지역 대표관광지인 모악산의 대내외적

홍보계기 마련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상
권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는 문화적 향유기
회 확대와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
에게는‘봄날의 아름다운 한 때’를 선물할 것
으로 기대된다.
아울러,�주제와 컨셉이 조화롭게 구성된 축제

장은 공연ZONE,�체험ZONE,�상생ZONE으로 구
분해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
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
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▲세대를 아우르는 무대공연 라인업
2025�뮤직페스티벌은 어린이,�청소년,�중년,

장년,�등 주요 타깃층을 대상으로 락·발라드,
트롯을 비롯한 클래식 등 장르별 맞춤형 무대
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.
26일에는 김제시립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

시작으로 싱어게인3를 통해 무명가수에서 유

명가수로 잘 알려진 이젤,�음악적 색깔이 분명
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,�퓨전국악밴드인 이희
정밴드,�킹스밴드,�EDM공연,�모아앙상블이 준
비돼 있다.
27일에는 대한민국의 펑크 록밴드 노브레인,

트로트 가수 마이진,�앵두걸스,�유세미,�별하,
매직스토리 등이 출연한다.
이번 공연은 각세대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감

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고 다른세대들
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될 것
으로 기대된다.

▲오감을 만족시킬 체험프로그램 가득
이번 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무대공연과 함

께 장르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매력
을 직접 알아보고,�느끼고,�체험 할 수 있는 차
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음악의 역사와 악기해설 및 전시를 즐길 수

있는‘뮤직홍보관’,�직접 악기를 만들어 보고
악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자연스럽
게 습득할 수 있는‘꼼지락 꼼지락~�나도악기
장인!,�악기만들기’,�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음

악과 관련된 부착형 스티커와 페이스 페인팅
인‘음표타투&페이스페인팅’,�아이들이 가장
좋아하는 악기모양의 풍선을 만들어보는‘신
나는 아트풍선’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
다.
더불어,�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‘댄스발

바닥’,�직접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‘브레
멘음악대’,�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출 수 있
는‘로봇댄스’,�악기전시 및 클래식을 배워볼
수 있는‘뮤즈클라스’,�요즘 가장 핫한 디제잉
을 배워볼 수 있는‘오늘은 나도 디제잉’등
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쉽게 접하고
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▲지역상권과 환경을 생각하는 페스티벌
이번 페스티벌에서 또 눈에 띄는 장면은 시

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생부스다.
행사장을 방문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

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산지가격으로 구매
할 수 있으며 행사장 주변 상권에도 관광객과
방문객들이 드나들며 지역상권활성화에도 도
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��
또 부스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기가 아닌

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폐현수막을 이용한 방석
을 제공해 관람객과 방문객들에게 안락함과
동시에 환경캠페인에도 동참하는 문화와 환경
을 가미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

정성주 김제시장은“김제시의 대표 관광지
모악산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힐링축제 컨셉에
맞는 콘텐츠로 음악을 통해 세대간 다양한 이
해와 소통을 돕는 가슴뛰는 축제가 될 수 있도
록 노력할 것”이라며“시민과 관광객 음악 마
니아 등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함께
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
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”고 말했다.

/김제=곽노태기자

김제모악산뮤직페스티벌,�26~27일개최 16기획
2025년 4월 8일 화요일

자연 속에서 즐기는 음악 힐링 축

제,�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이‘음악

으로 엮어가는 세대 간의 이야기’

라는 주제로 오는 26일과 27일 개

최된다.

올해로 18회째 개최하는 김제 모

악산 뮤직페스티벌은 지난 2008년

모악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2024

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까지 다양

한시도와변화를추진해왔으며작

년에는 봄날의 음악 소풍이라는 컨

셉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 관광

객의 눈과 귀 마음까지 사로잡았다

는호평을받았다.

2025�뮤직 페스티벌은 지난해와

마찬가지로 모악산 잔디광장에서

개최되며,�음악이라는 테마는 기본

적으로유지하되,�세대간의이야기

들을 음악과 함께 상호 공감하도록

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

심혈을기울였다.

올해 축제의 주제는‘음악으로 엮

어가는 세대 간의 이야기’이다.�인

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보편적이

고 강력한 소통의 도구로서의 음악

이갖고있는매력들을직접경험하

고,�음악을 통해 각 세대의 경험과

감정들을 이해해 보자는 의미를 담

고있다.

관람객들이음악을듣고만갔던지

난축제와는달리음악을만들어보

기도 하고,�만지기도 하고,�맛 보기

까지 할 수 있는 오감 체험형 프로

그램으로 다채로운 축제를 만들어

간다는방침이다.

꽃이 만발하고 햇살이 따사로운 4

월의멋진마지막주말김제모악산

잔디광장에서 가족들과 소중하고

아름다운추억을만들어보자.

세대간의이야기,�음악으로엮다

작년과마찬가지로모악산잔디광장서개최

전세대가즐길수있는장르별콘텐츠선봬

뮤직홍보관·아트풍선등프로그램다채

시민들이직접참여하는상생부스도‘눈길’


